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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영섭

● 영화평론가, 심리학자

● 저서: <영화 치료의 이론과 실제>, <영화 내 영혼의 순례>, <심영섭의 시네마 싸이콜로지>, 

<대한민국에서 여성 평론가로 산다는 것> 등

‘같음’을 이해하는 순간

나와 너의 ‘차이’보다는 인간으로서 ‘같음’을 이해하는 순

간, 한 인간을 더 견뎌내고, 참아주고, 더 인내하고, 더 받아주고, 

더 수용해줄 수 있다. 이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비슷한 일에 아파

하고, 비슷한 일에 상처받고, 비슷한 일에 화를 낸다는 것을 아는 

것.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,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, 그 모든 외

적 차이들 - 외모, 학력, 나이, 직업, 가문, 성별, 종교, 건강, 경제

력 - 을 떠나서 그와 내 운명을, 그녀와 내 운명을 아주 오랜 후에

까지 합치기로 결심하는 행위이니까. 오든W. H. Auden의 시처

럼 사랑은 그를 “나의 북쪽이고, 남쪽이고, 동쪽이고, 서쪽으

로 만드는 행위”, 그녀를 “나의 주일, 나의 휴일, 나의 정오, 나

의 자정으로 만드는 행위”이다. 이윽고 그녀는, 그는 “나의 말, 

나의 노래”가 된다.

심영섭의 <지금 여기 하나뿐인 당신에게> 중에서


